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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사용 기분조절 척도의 타당화

 이 정 윤 민 경 환 김 민 희†

                             서울대학교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기분조절을 위해 음악을 감상하는 여러 가지 방략을 측정하기 위해 Saarikallio(2008)가

개발한 Music in Mood Regulation Scale(MMR)을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학생

252명으로 구성된 표본 A를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대학생 197명으로 구성된 표본

B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및 구성타당도 확인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스크리 도표, 해석 가능성,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 수를 고려하였을 때 음악 사용 기분조절 척도는 최종

적으로 회복, 분출, 강렬한 느낌, 오락, 주의전환, 위로의 6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본 B

를 대상으로 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발견한 6요인 18문항 모형이 적합한 것으

로 나타났다.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음악 사용

기분조절 척도는 음악의 기능, 부적 기분조절 기대, 재해석, 주의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억제와는 유

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한국어로 번안된 음악 사용 기분조절 척도가 신뢰롭

고 타당한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의 의의와 한계점 및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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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은 효과적인 기분조절 수단으로 알려져

왔다(Saarikallio, 2012). 음악은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이고(Pelletier, 2004), 일상뿐만 아니라 임상

장면에서도 기분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Kenny & Faunce, 2004; Saarikallio & 

Erkkilä, 2007). 이러한 이유로 임상 장면이나 학

교 장면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생리적, 인지적,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음악치료

를 활용하기도 한다. 최근 청소년의 감정에 영

향을 미치는 음악치료의 효과에 대해 다룬 한

연구에서는 음악이 분노, 슬픔과 같은 부적 정

서나 친밀감 같은 정적 정서를 인지하고 표현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히기도 했다(Tervo, 

2001). 기분조절 방략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음

악과 관련된 활동 중에서도 특히 음악 감상이

효과적인 기분조절 방략이라고 언급한다(Parker 

& Brown, 1982; Thayer, Newman, & McClain, 

1994). 음악 감상은 개인의 심리적, 생리적 기능

에 유익하다고 알려져 있으며(Thoma, Schola, 

Ehlert & Nater, 2012), 한 연구에서는 유머나 신

체적 활동 등을 포함한 18가지 기분조절 방략

중에서 음악 감상이 나쁜 기분을 변화시키고 에

너지 수준을 높이며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있어

두 번째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Thayer et al., 1994: Saarikallio, 2012에서 재인용). 

음악 감상의 긍정적인 영향은 뇌과학 분야에서

도 확인되었는데,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fMRI)을

이용하여 음악 감상으로 인한 뇌 반응을 관찰

한 결과 음악 감상은 뇌의 청각 피질뿐만 아니

라 주의, 기억, 운동 기능 등을 담당하는 전두

엽, 측두엽, 두정엽 영역과(Bhattacharaya, Petsche, 

Fedmann & Rescher, 2001; Janata et al., 2002; 

Koelsch et al., 2004) 정서조절 과정과 연관 있는

변연계까지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Blood 

& Zatorre, 2001; Koelsch, Fritz, von Cramon, Muller 

& Friederici., 2006). 이처럼 뇌 영역의 광범위한

활성화는 음악을 감상하는 행위가 개인이 정서

적, 인지적, 심리사회적으로 기능하는 데 있어

다양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Chin & 

Richard, 2011). 설문이나 인터뷰 연구에서도 개인

의 삶에서 기능하는 음악의 역할에 대해 조사하

였는데, Chamorro-Premuzic과 Furnham(2007)은 사

람들이 음악에서 얻고자 하는 주요 기능이 지

적만족, 배경음악, 그리고 정서조절이라는 점을

밝혔다. 사람들이 음악을 소비하고 음악 감상과

같은 음악적 활동에 참여하는 주요한 이유가

음악 자체가 정서의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음악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

문에(North, Hargreaves, & O’Neill, 2000; Roe, 

1985; Wells, & Hakanen, 1991). 심리학 연구에

서는 정서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음악을

빈번하게 사용한다(Konečni, Brown, & Wanic, 

2008).

이처럼 음악이 효과적인 정서조절 수단이라

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며 일상적인 삶에서 음

악이 정서적 기능을 갖는다는 것 또한 여러 연

구들을 통해 밝혀졌지만, 음악은 정서 연구 분

야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이고 특히 경

험적 연구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Saarikallio & Erkkilä, 2007). 

Sloboda와 Juslin(2001)은 음악으로 유발된 정서의

경험은 그 현상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이론이 발

전되기 어려웠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음악

뿐만 아니라 개인의 특성 및 음악적 활동을 하

고 있는 맥락과의 상호작용을 모두 고려해야하

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의미로 Blacking(1973)

은 음악은 반드시 개인과 사회적 상황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일상생활 속에서 한 개인의 욕구를 충족

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음악을 연구하는 것이 최

근 음악사회학 분야의 흥미로운 주제가 되었다

(DeNora, 2001: Saarikallio & Erkkilä, 2007에서 재

인용). 이러한 연구 동향에 따라 2000년대 이후

에는 개인이 심리적으로 기능하는데 있어서 음

악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연구자들의 초점이 맞

추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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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조절의 정의와 핵심 측면

감정 상태를 다루는 능력은 인간이 적응적

으로 행동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고, 이

는 정서지능과도 연결된다(Gross, 1998a; Larsen, 

2000). 정서조절에 관해서는 수많은 연구들이 있

어왔는데, 개념의 가장 핵심적인 측면으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Gross & Thompson, 2007). 

첫째, 정서조절은 정서의 경험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포함하는데 그 대상은 정적 정

서와 부적 정서 모두 해당된다. 조절하고자 하

는 정서가 발달단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지

는 알려진 바 없으나, 초기 청년기의 성인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주로 정서의 주관적 느

낌, 행동 요소의 조절에 초점을 두어 분노, 슬

픔, 불안과 같은 부적 정서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ross, Richard & 

John, 2006). 사회적으로 적합한 상태로 정적 정

서를 감소시키는 것과 같은 정적 정서의 조절은

부적 정서의 조절보다 현저하게 낮은 빈도로 사

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정서조절은 보통

의식적으로 일어나지만, 의식적 노력 없이 이루

어지는 경우도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의식적인

정서조절과 무의식적인 정서조절을 명확하게 구

분하기도 하지만(Masters, 1991), 생태학적 타당성

(ecological validity)을 고려했을 때 노력이 들어간

의식적인 정서조절과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정

서조절이 하나의 연속선상에 위치한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해 보인다. 자동적인 정서조절 과

정을 평가하는 것은 까다로운 일이지만, 행동이

나 생리적 반응을 살펴보는 방법을 통하여 설

명 가능하다는 점이 몇몇 선행 연구 결과 밝혀

졌다(Davidson, Fox & Kalin 2007, Mauss, Evers, 

Wilhelm & Gross, 2006). 셋째, 특정한 형태의 정

서조절이 적응적인지 아닌지는 필연적으로 고정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Thompson & Calkins, 1996). 방어기제(defense)는

기존에 적응적인 조절 방략으로 간주되었으나

(Parker & Endler, 1996) 일부 문헌에서 부적응적

이라는 연구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는데, 맥

락 중심적인 관점으로 이러한 차이를 좁힐 수

있다. Gross와 Thompson(2007)은 정서조절과정은

맥락에 따라 상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하

였다. 예를 들어 수술을 앞둔 의사가 부적 정서

를 완화시키는 방략을 사용하는 것은 스트레스

를 받는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으나, 공감과 관련된 부적

정서 또한 상쇄시킴으로써 도움 행동을 약화시

킬 수도 있다. 정서조절과 기분조절은 정적 혹

은 부적인 감정 상태의 발생, 지속시간, 강도를

변화시키는 조절 과정을 말하며(Gross, 1998a), 이

두 개념은 빈번하게 상호 간에 대체되어 사용

되곤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상위 개념인 감

정조절을 하위 개념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

하기도 했다(Cole, Martin & Dennis, 2004; Gross, 

1998b). 기분은 정서에 비해 지속 시간이 길고

강도가 낮으며 특정한 대상을 갖지 않는다는 차

이점이 있지만 이 두 개념 모두 주관적 경험, 

생리적 반응, 그리고 행동 경향성을 구성 요소

로 갖는다는 점에서 감정의 하위 개념으로 간주

하는데(Gross, 1998a; Larsen, 2000)1), 기분에 의한

행동 반응 경향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기분

조절은 정서조절에 비해서 정서 행동보다는 정

서 경험의 변화에 더 초점을 두는 편이다(Larsen, 

2000).

1) 정서는 특정한 대상에 의해 유발되는 상당히 짧지만

강렬한 감정적 반응을 의미하는 용어로, 대개 주관적

느낌, 생리적 각성, 행동 경향성과 같은 구성 요소를

수반한다. 기분은 정서와 동일한 구성 요소를 수반하

나, 이를 불러일으키는 구체적인 대상이 없으며 정서

에 비해 강도가 낮고 오랜 시간동안 지속된다는 차이

점이 있다. 정서, 기분과 같이 정서가를 나타내는 상

태를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을 감정이라고 한

다(Juslin & Sloboda, 2010). 본고에서는 이러한 정의에

따라 원 연구자들의 용어대로 기분, 정서, 감정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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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조절 방략으로서의 음악 감상

정서조절 방략으로서의 음악 감상은 연구의

이론적 토대와 경험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지

만, 최근 음악의 정서적 기능에 대한 이론적, 개

념적 이해를 넓히려는 시도가 늘어나면서 음악

을 사용하여 정서를 조절하는 과정에 대한 연

구들이 점차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Saarikallio

와 Erkkilä(2007)는 8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

시한 인터뷰 내용을 근거이론으로 분석하여, 다

양한 음악적 활동을 통해 개인의 기분상태를 개

선하거나 유지하는 과정으로서의 기분조절을 설

명하는 이론적 모델을 제안하였다. 음악과 정서

연구에서는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발달시기 보다 특히 청소년기에 음

악을 많이 소비하며 음악을 중요하다고 생각하

기 때문이다(Christenson, DeBenedittis, & Lindlof, 

1985; North et al., 2000; Zilmann & Gan, 1997). 

또한 음악을 통해 강렬한 정서 경험을 하는

경향성은 청소년기와 초기 청년기에 가장 두

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Gabrielsson & 

Lindstöm Wik, 2003), 스트레스로 인한 각성이 음

악을 통해 감소하는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집단이 음악전공자, 여성, 그리고 청소년이라는

실험 결과도 있다(Pelletier, 2004).

Gross(1998b)는 기분조절이 행동보다는 내적

상태의 경험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를 정서조

절과 구별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Saarikallio

와 Erkkilä(2007)는 그들이 수행한 질적 연구에서

정서와 기분의 개념을 구분하고, 정서가 환경의

상태를 반영하고 행동을 유도하는데 반해 기분

은 내적 상태의 지표이기 때문에 음악과의 관련

성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보다 적합한 감정의

하위개념은 기분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 연구

의 초점은 특정한 사건에 대한 정서적 반응 혹

은 행동을 조절하는 것이 아닌 주관적으로 경험

하는 기분상태를 조절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

문에 기분조절을 중심개념으로 한 모델을 제안

하였다. 이들이 제안한 모델에 따르면 청소년은

기분 개선과 기분 통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음악을 사용하며, 이러한 상위목표는 ‘오락

(entertainment)’, ‘회복(revival)’, ‘강렬한 느낌(strong 

sensation)’, ‘주의전환(diversion)’, ‘분출(discharge)’, 

‘정신활동(mental work)’, ‘위로(solace)’의 일곱 가

지의 구분되는 방략 혹은 하위 목표의 달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오락’은 현재의 좋은 기분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서 음악을 사용하여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고 ‘회복’은 스트

레스를 받거나 지쳤을 때 음악을 통해 휴식을

취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것을 말한다. ‘강

렬한 느낌’은 음악으로 강한 감정 경험을 유발

하거나 강화시키는 것을 뜻하고 ‘주의전환’은

음악의 도움으로 원하지 않는 생각이나 감정을

잊는 것을 말한다. ‘분출’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

낄 때 동일한 감정을 표현하는 음악을 접함으로

써 발산시키는 것이고, ‘정신활동’은 어떤 감정

에 사로잡혀 있을 때 숙고하거나 생각을 정리하

는 틀로서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위로’는 슬프거나 힘들 때 음악에서 위안을 얻

고 이해받는 것을 의미한다.

음악 감상을 통한 기분조절 방략 측정 도구

Saarikallio(2008)는 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음악적 활동 중에서도 특히 음악 감상을

중심으로 한 일곱 가지 기분조절 방략 사용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청소년들이 인터

뷰에서 언급한 단어나 표현을 중심으로 척도문

항을 제작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확

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초기 49문항으로 각각

의 조절 방략의 측정 모델을 살펴보고 신뢰도

계수가 .30보다 낮은 문항을 삭제한 후 분석한

결과 일곱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측정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728) = 3369.25, p = 

.001, CFI = .909, TLI = .902, RMSEA = .049) 

40문항의 자기보고식 척도인 Music in Mood 

Regulation Scale(MMR: Saarikallio, 2008)이 완성되

었다. 또한 MMR을 부적 기분조절 기대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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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anzaro & Mearns, 1990), 정서조절 질문지(Gross 

& John, 2003), 기분조절 척도(Lischetzke & Eid, 

2003), 정서지능 척도(Salovey, Mayer, Goldman, 

Turvey & Palfai, 1995)와 같이 일반적인 정서조절

을 측정하는 여러 척도들과의 상관관계를 제시

함으로써 MMR을 타당화하였다. 음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 중 음악 감상에 초점을 맞춘 이

유는 젊은 세대의 기분조절에서 가장 전형적으

로 나타나는 음악과 관련된 기분조절 행동이 음

악 감상이었기 때문이다. 즉, 음악 감상은 일곱

가지 기분조절 방략을 사용할 때마다 수반되는

대표적인 음악 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Saarikallio 

& Erkkilä, 2007). 이후 Saarikallio(2012)는 MMR을

보다 짧고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계적, 개념적 기준에 따라 문항을 간소화하

여 각 하위 요인 당 세 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21문항의 축약판 Music in Mood Regulation Scale 

(B-MMR)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MMR은 청소년의 음악적 경험에 기반하여 제

작되었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자기 조절 행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일상적인 기분상태에 음악이 미치는 심리적 효

과와 그 양상에 대해 측정 가능하다는 점에서

음악과 정서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

다. 최근 MMR을 사용하여 음악으로 기분을 조

절하는 개인의 특성을 측정하는 연구들이 수행

되었는데, Saarikallio, Nieminen과 Brattico(2012)는

음악에 대한 정서적 반응성과 일상에서 음악을

정서 조절 수단으로 사용하는 개인의 특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MMR을 사용하였고, Thomson, 

Reece와 Benedetto(2014)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집

단을 대상으로 MMR의 7가지 하위 방략이 불안, 

우울, 스트레스 수준과 같은 정신병리학적 지표

와 차별적인 관련성을 보인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와 같이 MMR은 음악과 정서 연구 분야에서

활용가능성이 높은 도구이나 아직 한국어로 번

안되었거나 유사한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타

당화된 도구가 국내에서 개발되지 않은 실정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악을 통한 다양한

활동 중에서도 특히 감상을 중심으로 한 기분조

절의 하위 방략에 대한 개인의 반응양상을 측정

할 수 있는 도구인 MMR을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탐

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적절한 요인구조를 탐

색하고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요인구조가 적합한지 검증할 것이다. Saarikallio 

(2008)는 원 척도를 개발함에 있어 앞서 수행된

질적 연구 결과의 내용을 검증하는 확인적 요인

분석만을 이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통계적 근거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병행할 것이다. 

또한 음악 사용 기분조절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합치도를 확인하고 척도의 하위 요인

사이의 상관을 살펴볼 것이며 수렴타당도와 변

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악의 기능, 정서

조절방략, 정서지능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것

이다. 일반적으로 수렴타당도를 확인할 때에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다른 척도와의 상관관

계를 살펴보지만, MMR 이전에 음악과 관련된

기분조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정서조절 능력

을 측정하는 척도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것

이다. 원 척도의 타당화 과정에서는 Catanzaro와

Mearns(1990)가 나쁜 기분을 조절하는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NMR과 Gross와 John(2003)이 정서조절 방략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ERQ의 재해석과 억제

정서조절 방략, 그리고 Salovey 등(1995)이 정서

지능의 하위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TMMS 중 주의로 MMR의 수렴타당도 및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

서도 선행연구와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할 것

이다.

음악을 이용한 정서조절이 전반적인 정서조

절과 연관 있지만 동시에 구분되는 개념이고

(Saarikallio, 2012), 음악 사용 기분조절 척도는 음

악이라는 특정한 영역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 6 -

준거변인들과의 상관은 대체로 정적이지만 높지

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각 준거변인

에 대한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

분의 개선이 음악과 연관된 기분 조절의 핵심이

라는 점에서(Saarikallio & Erkkilä, 2007) 부적 기

분조절에 대한 기대는 음악 사용 기분조절 척

도와 정적인 상관을 나타낼 것이다. 둘째, Gross

와 John(2003)이 제안한 정서조절 방략 중 재해

석은 음악이 생각의 재구성을 향상시킨다는 점

에서(Sloboda, 1992: Saarikallio, 2008에서 재인용) 

음악 사용 기분조절 척도와 정적인 상관을 나타

낼 것이다. 반면, 이들이 제안한 또 다른 정서조

절 방략인 억제는 음악 사용 기분조절 척도와

유의한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데, 이는 음악을 통한 기분조절이 감정을 억제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과 가깝

기 때문이다. 셋째,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인 주의

는 음악 사용 기분조절 척도와 정적인 상관을

나타낼 것이다. 주의는 정서처리 과정 상 첫 단

계에 속하는 정서에 대한 인식과도 같은 개념인

데, 이는 스스로의 기분이나 정서 상태에 대해

서 모니터하는 과정과 기분이나 정서를 명명하

는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이수정, 이훈구, 1997). 

음악 사용 기분조절 척도의 문항들이 자신의 기

분 상태에 대해 인식한 후 그에 적절한 음악 감

상의 방식을 선택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의와 정적인 상관을 보일 것이라고 예

상할 수 있다. 넷째, 음악 사용 기분조절 척도는

음악의 기능 척도와 전반적으로 정적인 상관을

보일 것이다. 기분조절의 방법으로 음악을 사용

하는 행위 자체가 음악이 기분에 미치는 효과성

에 대한 신념, 음악이 기능적이라고 생각하는

태도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음악의 기능 척도

와 대체적으로 정적인 상관을 보일 것이라고 예

상할 수 있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 소재 대학교에서 심리학, 음악학 관련

교양수업을 듣는 학부생 252명으로 구성된 표본

A와 서울 소재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교양수

업을 듣는 학부생 197명으로 구성된 표본 B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표본 A는 탐색

적 요인분석에 사용하였고, 표본 B는 확인적 요

인분석 및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참가자는 설문을

시작하기 앞서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발

적인 참여 의사를 확인하는 동의서에 서명하

였다. 설문지에 응답하는 시간은 약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표본 A에 속한 연구 참가자의 연

령범위는 17-32세, 평균 연령은 21.28세(표준편

차 2.52)였고, 이 중 남성이 101(40.1%)명, 여성이

149(59.1%)명이었으며 2명은 성별을 밝히지 않았

다. 표본 B의 연령범위는 18-29세, 평균 연령은

21.05세(표준편차 2.46)였고, 이 중 남성이 83명

(42.1%), 여성이 110명(55.8%)이었다.

측정도구

음악 사용 기분조절 척도(Music in Mood 

Regulation Scale; MMR)

Saarikallio(2008)가 기분을 통제하거나 개선시

키는 기분조절 목표를 달성하는 음악 감상과

관련된 일곱 가지 방략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

한 40문항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구성된 척도

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오락(entertainment)’ 

4문항, ‘회복(revival)’ 7문항, ‘강렬한 감정(strong 

sensation)’ 7문항, ‘주의전환(diversion)’ 5문항, ‘분

출(discharge)’ 6문항, ‘정신활동(mental work)’ 5문

항, ‘위로(solace)’ 6문항의 7가지의 하위 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5점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

다, 5=매우 동의한다)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음악 사용 기분조절 척도 개발 당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96이었으며, 하위

요인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오락 .76, 회복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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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 감정 .86, 주의전환 .77, 분출 .92, 정신활

동 .85, 위로 .91로 나타났다.

부적 기분조절 기대(Negative Mood 

Regulation expectancies: NMR)

Cantanzaro와 Mearns(1990)가 정서조절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척도로서 총 12

문항에 걸쳐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

내에서는 이수정과 이훈구(1997)가 번안하였다. 

문항 예는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결국에는 모든 일이 다 잘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 기분을 나아지게 하지는 못한

다(역문항).’, ‘즐거운 시간들을 생각하면 기분이

괜찮아진다.’ 등과 같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

치도 계수는 .84이다.

정서조절 질문지(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ERQ)

Gross와 John(2003)이 선행사건 중심 정서조절

과 반응 중심 정서조절 각각의 대표적인 정서

조절 방략으로 언급한 재해석과 억제를 측정하

기 위하여 개발한 척도로서 국내에서는 손재민

(2005)이 번안하였다. 총 10문항에 대해 7점 척

도(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점=전적으로

동의한다)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서를

유발한 선행사건을 인지적으로 재해석하는 정도

를 측정하는 6문항과 정서를 표현하지 않고 억

제하려는 정도를 측정하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예를 살펴보면, 재해석에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

는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덜

느끼고 싶을 때, 나는 그 상황에 대하여 생각을

바꾼다.’ 억제에 ‘나는 감정을 남에게 드러내지

않는다.’,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나

는 표현하지 않으려고 조심한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재해석 .82, 억

제 .81로 나타났다.

정서지능 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

Salovey 등(1995)이 정서지능의 하위 요소를 측

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로 총 30문항에 걸쳐 5

점 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전적으로

동의한다)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연

구에서는 이수정과 이훈구(1997)의 번안판을 토

대로 수정되어 옥수정(2001)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개인이 자신의 느낌에 주의

를 기울이는 정도를 측정하는 주의 차원 13문

항, 자신의 느낌을 명확하게 경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명료성 차원 11문항, 부정적인 기분을

회복하고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

는 개선 믿음 차원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의 차원 13문항만을 사용하였

다. 문항 예로 ‘나는 자주 나의 느낌에 대하여

생각한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

적 합치도 계수는 .82이다.

음악의 기능 척도(Ratings of Experienced 

Social, Personal and Cultural Themes of Music 

Functions: RESPECT-music)

Boer, Fischer, Tekman, Abubakar, Njenga와

Zenger(2012)가 정서적, 인지적 차원과 개인적, 

사회적 차원으로서의 음악의 기능에 대해 측정

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친구와의

유대 기능, 가족 내에서의 유대 기능, 분출/스트

레스 해소 기능, 정서적 기능, 춤추기 기능, 배

경 음악으로서의 기능, 집중 기능, 정치적 태도

표현 기능, 문화적 정체성 기능, 개인의 가치 형

성 기능의 10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총 35문항이 자기 자신과 부합되는 정도를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

다)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친구와의 유대 기능 .83, 가

족 내에서의 유대 기능 .92, 분출/스트레스 해소

기능 .84, 정서적 기능 .87, 춤추기 기능 .85, 배

경 음악으로서의 기능 .88, 집중 기능 .94, 정치

적 태도 표현 기능 .87, 문화적 정체성 기능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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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가치 형성 기능 89.로 나타났다.

절차

본 연구에서 MMR의 타당화는 4단계의 과정

을 거쳐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원 척도의 문항

내용을 한국어로 번안하는 단계이다. 원 척도의

개발자인 Suvi Saarikallio로부터 번안 허가를 받은

후 연구자가 문항 내용을 일차적으로 번역하였

다. 이후 한국어와 영어에 모두 유창한 심리학

과 대학원생의 역번역을 통하여 문항 내용을 검

토, 수정하였으며 원 문항과 번안된 문항의 내

용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척도의 요인구조를

살펴보았으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수정

된 요인구조가 적절한지 확인하였다. 마지막 절

차로 번안된 척도의 신뢰도, 하위 요인 간 상관

및 수렴,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수렴타당도

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다른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아야 하지만, 

MMR 이전에 음악과 관련된 기분조절을 측정하

기 위해 개발된 척도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감정조절 능력을 측정하는 척도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방법

탐색적 요인분석은 최대우도방식(Maximum 

likelihood)으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회전은 요

인 간 상관을 가정한 직접 오블리민 방식(direct 

oblimin)을 사용하였다.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을

선택할 때 요인부하량이 최소 .30 이상인 문항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한 문항이 두 요인 이상

에 .30이상의 요인 부하량을 갖는 경우 교차 부

하되었다고 간주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최대우도법을 추정하여

분석하였으며, 모형의 평가는 표본크기에 덜 민

감하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했을 때 가장 권장

되는(홍세희, 2000) RMSEA, TLI, CFI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다. 적합도 지수는 Browne과

Cudeck(1992)의 지침과 Hu와 Bentler(1999)의 지침

을 참고하였다. Browne과 Cudeck(1992)은 RMSEA

는 .05이하, TLI와 CFI는 .90이상일 때 좋은 적합

도라고 간주하였으며, 최근 이 기준과 자주 병

행되는 Hu와 Bentler(1999)는 RMSEA는 .06이하, 

TLI와 CFI는 .95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라고 간주

하고 있다.

척도의 신뢰도는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 값을 구하였고, 상관 분석에서는 p값이 .05미

만인 경우 유의미한 값으로 간주하여 해석하였

다.

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

음악 사용 기분조절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

하기 위해 40개 문항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적절한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스크리 도표, 해석 가능성, 그리고 추가

적으로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스크리 도표는 고유값의 하락이 멈

추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절한 요인 수를 판단하

며, 해석 가능성의 고려는 각 요인에 묶이는 문

항들이 해당 요인의 속성을 잘 반영하는지 알기

위해 외관 타당도를 확인하는 작업을 말한다

(Farmer & Aman, 2009: 김지연, 김민희, 민경환, 

2012에서 재인용). 문항 수는 Saarikallio(2012)가

40문항으로 구성된 초기 척도를 21문항의 축약

판 척도로 수정할 때 하나의 하위 요인에 포함

되는 문항 수를 일정하게 맞춘 것과 동일한 기

준을 적용하였는데, 이 때 문항을 선택함에 있

어 요인부하량을 고려하여 통계적인 근거를 갖

추도록 하였다.

요인 추출에서 최대우도방식을 사용하기 위

해서는 자료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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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Fabrigar, Wegener, MacCallum, & 

Strahan, 1999). 왜도가 2 이상, 첨도가 7 이상일

때 비정규성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West, 

Finch, & Curran, 1995),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모든 변수들의 왜도가 2 이하, 첨도가 7 이하로

최대우도방식을 이용한 요인분석이 가능한 것으

로 나타났다. 우선적으로 Saarikallio(2008)가 제시

한 7개 요인으로 지정하여 직접 오블리민 방식

(direct oblimin)으로 회전시킨 결과, 마지막 요인

은 오락, 정신활동, 위로(MMR 2, MMR 31, MMR 

33, MMR 34, MMR 35, MMR 39)에 해당되는 6

문항이 묶여 문항 내용의 통일성이 없어 독립된

요인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7개 보다

적은 수의 요인으로 탐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요인 수를 6개로 지정하고 같은 방식

으로 회전시켰는데, 모든 요인이 3개 이상의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

의 내용들이 동질적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요인

수로 판단되었다. 방법론 학자들은 한 요인이

적어도 3-5개의 문항으로 구성될 것을 권고하고

있다(MacCallum, Widaman, Zhang & Hong, 1999). 

또한 스크리 도표에서 고유값의 하락이 멈추는

시점도 6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오

락(entertainment)’, ‘회복(revival)’, ‘강렬한 느낌

(strong sensation)’, ‘주의전환(diversion)’, ‘분출

(discharge)’, ‘위로(solace)’ 요인은 원 척도와 동일

하게 나타났으나, ‘정신활동(mental work)’ 문항들

은 교차부하되거나 요인부하량이 낮거나 다른

요인에 포함되어 독립된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

았다. 요인부하량이 .3을 넘지 않거나 2개 이상

요인에 교차부하되는 7문항(MMR 6, MMR 15, 

MMR 22, MMR 23, MMR30, MMR 33, MMR 36)

을 제외하고 같은 방식으로 요인분석을 한 후

Saarikallio(2012)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하위

요인들 간의 문항 수를 일관적으로 하기 위해

요인부하량이 높은 순서대로 하위요인마다 3개

의 문항씩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탐색적 요

인분석 결과를 문항 내용과 함께 표 1에 제시하

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의 요인 간 상관을 표

2에 제시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원 척도의 MMR 7, MMR 8, 

MMR 9로 이루어져 있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

곤할 때 음악 감상을 통해 휴식을 취하거나 새

로 기운을 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회복’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원 척도의 MMR 

25, MMR 26, MMR 27로 구성되었으며, 분노와

같은 부적 감정을 느낄 때 이와 동일한 감정을

표현하는 음악을 감상함으로써 발산하는 문항들

로 구성되어 ‘분출’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요인

은 원 척도의 MMR 12, MMR 13, MMR 14로 이

루어졌고, 음악을 통한 강렬한 감정 경험에 관

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강렬한 느낌’으로

명명하였다. 네 번째 요인은 원 척도의 MMR 1, 

MMR 3, MMR 4로 구성되었고, 현재의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좋은 분위

기를 형성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오락’으로

명명하였다. 다섯 번째 요인은 원 척도의 MMR 

19, MMR 20, MMR 21로 구성되었으며 음악을

감상함으로써 걱정스러운 마음을 잊는 문항들

이므로 ‘주의전환’이라고 명명하였다. 마지막 여

섯 번째 요인은 원 척도의 MMR 38, MMR 39, 

MMR 40으로 이루어졌으며, 문항 내용은 모두

걱정스럽거나 슬픈 힘든 상황일 때 음악으로 위

안을 얻는 문항들이므로 ‘위로’라고 명명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수정된 6요인

구조가 적절한 지 확인하기 위해 표본 B를 대상

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원 척도의

40문항 중 두 개 요인에 교차부하되거나 요인부

하량이 .3보다 낮은 7문항을 제외한 후 해석가

능성까지 고려하여 각 요인 당 문항 수를 3개씩

동일하게 맞춘 6요인 18문항 모형에 대해 확인

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

다.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Browne과 Cudeck(1992)

의 기준과 Hu와 Bentler(1999)의 기준을 따랐을

때, 원 척도의 문항을 통계적 근거와 해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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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요인

1 2 3 4 5 6

8 나는 지쳤을 때 기운을 북돋기 위해서 음악을 듣는다. .98 -.02 -.02 -.01 .01 -.01

7 나는 힘든 하루를 보낸 후에 기운을 북돋기 위해서 음악을 듣는다. .81 .07 .03 .03 -.06 -.01

9 나는 지쳤을 때 음악에서 새로운 활기를 얻는다. .73 -.06 .02 -.00 .12 .06

26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나는 내 분노를 표현해주는 음악을 듣는다. .08 .97 -.07 -.02 -.08 .02

27 나는 매우 화가 날 때, 분노를 표현하는 음악을 듣고 싶다. -.03 .81 .03 -.03 .05 -.03

25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느껴질 때, 나는 내 분노를 표현해주는 음악

을 듣는다.
-.05 .80 .05 .05 .03 .05

13 음악은 내가 감명 깊은 경험을 하도록 해주었다. -.02 -.03 .96 -.02 .00 -.06

14 음악은 나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어준다. .03 .02 .67 .00 -.06 .19

12 나의 영혼을 온전히 음악에 쏟는 것은 굉장한 느낌이다. .08 .09 .57 .07 .10 .06

3 나는 청소와 다른 집안일을 보다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음악을 듣는다. .03 -.06 -.08 .92 -.12 .12

1 혼자 집에서 바쁘게 일할 때, 나는 배경 음악이 있는 것을 좋아한다. -.04 .05 -.01 .67 .09 -.05

4 나는 분위기를 보다 즐겁게 하기 위해서 대개 배경음악을 튼다. .10 -.01 .17 .57 .08 -.06

21 음악을 듣는 것은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을 차단하도록 도와준다. -.03 .02 .04 -.00 .89 -.04

20 나에게 음악은 걱정을 잊을 수 있는 방법이다. .04 .02 .02 .05 .71 .13

19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이 머리 속을 끊임없이 맴돌 때, 나는 그것을

잊기 위해 음악을 듣는다.
.09 -.00 -.07 .03 .65 .10

38 모든 것이 안 좋게 느껴질 때 음악은 나를 이해하고 위로해준다. -.01 .00 .02 .04 .04 .89

39 음악은 내 걱정을 이해해주는 친구와도 같다. .03 .08 .14 -.01 .04 .71

40 나는 슬플 때 음악을 들으면 위로가 된다. .11 .04 .00 -.00 .14 .55

주. 요인1=회복, 요인2=분출, 요인3=강렬한 느낌, 요인4=오락, 요인5=주의전환, 요인6=위로

표 1. 음악 사용 기분조절 척도 문항의 탐색적 요인분석 Direct Oblimin 회전 요인 부하량

요인1

(회복)

요인2

(분출)

요인3

(강렬한 느낌)

요인4

(오락)

요인5

(주의전환)

요인6

(위로)

회복 1

분출 .22 1

강렬한 느낌 .40 .28 1

오락 .45 .04 .18 1

주의전환 .51 .35 .31 .39 1

위로 .60 .43 .51 .26 .59 1

표 2. 탐색적 요인 분석의 요인 간 상관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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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df CFI TLI RMSEA

6요인

18문항 모형
201.2 120 .964 .954 .059

주.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표 3. 문항 수에 따른 6요인 MMR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

회복 분출 강렬한 느낌 오락 주의전환 위로

회복 -

분출 .25** -

강렬한 느낌 .45** .33** -

오락 .50** .21** .25** -

주의전환 .61** .34** .43** .37** -

위로 .61** .38** .50** .34** .66** -

평균 3.90 2.24 3.67 3.88 3.50 3.43

표준편차 .82 1.09 .95 .87 .87 .88

내적합치도 계수 .90 .93 .85 .80 .83 .86

* p<.05, ** p<.01

표 4. 음악 사용 기분조절 하위요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신뢰도 및 하위요인 간 상관

성에 따라 정리한 6요인 18문항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와 하위 요인 간 상관

음악 사용 기분조절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

수와 하위 요인 간 상관계수를 표 4에 제시하였

다. 척도 전체 문항의 Cronbach α는 .91로 양호한

내적 합치도를 보여주었으며, 하위 요인 별로

살펴보면 ‘회복’ .90, ‘분출’ .93, ‘강렬한 감정’ 

.85, ‘오락’ .80, ‘주의전환’ .83, ‘위로’ .86으로 나

타났다. 상관 계수 값은 .21에서 .66사이로, 하위

6개 요인 간에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

다.

하위척도의 남녀 차이 검증

음악 사용 기분조절 척도의 하위요인 별로

남녀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 점수 평균을 비교하는 t검증을 실

시한 결과, 척도 전체 점수와 하위요인 점수 모

두에서 유의미한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기분을 조절하기 위하여 음악을 감상하는 양상

은 성별 차이 없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수렴 및 변별타당도

음악 사용 기분조절 척도의 각 하위 요인이

음악의 기능, 부적 기분조절 기대, 정서조절방

략, 정서지능과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는지 살펴

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표 6). 

상관분석 결과, 음악 사용 기분조절 척도는 음

악의 기능, 부적 기분조절 기대, 재해석, 주의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억제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부적 기분조

절 기대는 ‘회복’(r= .19, p< .01), ‘오락’(r=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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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 기분조절 기대 재해석 억제 주의

MMR .05 .13 -.04 .20**

회복 .19** .21** -.05 .28**

분출 -.14 .07 .06 .05

강렬한 느낌 .04 .14* -.02 .09

오락 .15* .04 -.12 .21**

주의전환 .00 .01 -.05 .16*

위로 .00 .10 .01 .11

평균 3.65 4.82 3.77 3.59

표준편차 .53 .92 1.27 .52

주. MMR=음악 사용 기분조절 척도

* p<.05, ** p<.01

표 5. 음악 사용 기분조절 척도와 일반적인 정서조절과의 상관계수 및 일반적인 정서조절 점수의 기술통계(N=197)

친구 가족 해소 정서 춤 배경 집중 정치 문화 가치

MMR .59** .33** .71** .55** .30** .53** .42** .15* -.00 .47**

회복 .43** .29** .60** .44** .25** .50** .31** .05 .04 .38**

분출 .33** .14* .29** .25** .23** .21** .15* .29** .03 .18*

강렬한 느낌 .45** .28** .51** .54** .20** .22** .27** .09 .07 .51**

오락 .41** .28** .37** .28** .29** .66** .32** -.02 -.07 .26**

주의전환 .42** .16* .61** .35** .21** .37** .36** .06 -.08 .32**

위로 .50** .27** .68** .49** .10 .36** .42** .11 -.01 .40**

평균 3.27 2.53 3.81 3.87 2.96 3.07 3.03 1.52 3.38 3.60

표준편차 .79 1.01 .70 .80 1.08 1.05 1.07 .72 .81 .88

주. MMR=음악 사용 기분조절 척도, 친구=친구와의 유대 기능, 가족=가족 내에서의 유대 기능, 해소=분출/스트레스

해소 기능, 정서=정서적 기능, 춤=춤추기 기능, 배경=배경 음악으로서의 기능, 집중=집중 기능, 정치=정치적 태도

표현 기능, 문화=문화적 정체성 기능, 가치=개인의 가치 형성 기능

* p<.05, ** p<.01

표 6. 음악 사용 기분조절 척도와 음악의 기능 간 상관계수 및 음악의 기능 점수의 기술통계(N=197)

p< .05)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재해석

은 ‘회복’(r= .21, p< .01), ‘강렬한 느낌’(r= .14, 

p< .05)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주의

는 음악 사용 기분조절 전체 점수(r= .20, p< 

.01), ‘회복’(r= .28, p< .01), ‘오락’(r= .21, p< 

.01), ‘주의전환’(r= .16, p< .05)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음악 사용 기분조절은 음악의 

10가지 기능과 전반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친구와의 유대 기능(r= .59, p< 

.01), 가족 내에서의 유대 기능(r= .33, p< .01), 

분출/스트레스 해소 기능(r= .71, p< .01), 정서적

기능(r= .55, p< .01), 춤추기 기능(r= .30,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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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경 음악으로서의 기능(r= .53, p< .01), 집

중 기능(r= .42, p< .01), 개인의 가치 형성 기능

(r= .47, p< .01)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음악

사용 기분조절 하위 방략들도 마찬가지로 위의

음악 기능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 패턴을 나타내

었다. 그러나 정치적 태도 표현 기능은 음악 사

용 기분조절 전체 점수(r= .15, p< .05)와 ‘분

출’(r= .29, p< .01)에서만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문화적 정체성 기능은 어떤 음악 사용

기분조절 방략과도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

다. 음악의 기능 척도에 포함된 개인, 사회/문화

범주 중에서 개인 범주에 속하는 대부분의 기능

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 점은 음악 사용 기분

조절 척도의 문항들이 기술하는 맥락이 주로 개

인 내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납득

할 수 있는 결과이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음악을 사용한 기분조절 방략

을 측정하는 도구인 MMR을 한국어로 번안하고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타당화하였다. 우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6

요인 구조를 발견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6요인 구조가 적합하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

한 문항의 내적합치도 검사로 척도의 신뢰성을

확인하였고, 관련 변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봄

으로써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한국어로 번안된 음악 사용 기분조절 척도는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총 7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원 척도와는 달리 6요인 구조를 갖는 것

으로 나타났다. ‘회복’, ‘분출’, ‘강렬한 느낌’, 

‘오락’, ‘주의전환’, ‘위로’ 요인은 원 척도와 동

일하게 구성되었지만, ‘정신활동’은 독립적인 요

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원 척도의 타당화 연

구에서 실시한 요인분석에서 ‘정신활동’ 문항들

이 ‘주의전환’ 요인에 교차부하되는 경향을 보

였는데(Saarikallio, 2012), 이처럼 ‘주의전환’과 ‘정

신활동’ 두 요인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

해 간과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확인한 6요인 구조 모형

이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각 요인의 문항 수를 3개로 줄인 6요

인 18문항 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함을 확인하였

다. 또한 하위 요인 간 상관을 살펴본 결과 음

악 사용 기분조절 척도의 하위 요인들이 개념

상 중첩되지만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음악의

기능, 부적 기분조절 기대, 정서조절방략, 정서

지능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설대로 유

의하지만 높지 않은 정적 상관계수가 발견되어

음악과 관련된 기분조절이 일반적인 정서조절과

연관이 있지만 구분되는 구성개념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음악 사용 기분조절 척도는 보다

긍정적인 정서조절방략을 측정하는 척도들과 대

체적으로 정적인 상관을 보여 음악이 기분조절

의 적응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선행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관련 변인들 중 부적

기분조절 기대, 재해석, 주의가 음악 사용 기분

조절 척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는데

(Saarikallio, 2008), 이 결과를 통해 음악이 선행사

건 중심적인 정서의 인지적 처리과정과 관련 있

으며 음악이 감정 경험의 틀로서 작용하여 생각

을 재구성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DeNora, 1999; Larson, 1995; Ruud, 1997). 또

한 음악과 관련된 기분조절이 기분을 개선하는

방식 중 하나의 독특한 형태라는 주장을 뒷받침

하는 것이기도 하다(Saarikallio & Erkkilä, 2007). 

Saarikallio(2012)는 원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확인

하기 위해 연구에 포함한 여러 정서조절 척도

중 재해석이 음악과 관련된 기분조절의 특성을

잘 반영한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재해석과 여러 MMR문항들이 공통적으로 인지

적 처리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정서 반응

초기 단계의 감정 상태를 수정하는 문항들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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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음악 감상은 정서

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

과 가깝기 때문에 정서조절 방략 중 억제와는

상관이 없을 것이라는 가설대로 음악 사용 기분

조절 척도와 억제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개인, 사회/문화 범주에서의

음악의 다양한 기능들 중에서는 개인 내에 초점

을 둔 음악의 기능들이 음악 사용 기분조절 척

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냄으로써 음

악을 통한 기분조절이 개인 내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모든 연령대의 집단에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

다. 원 척도가 개발된 배경이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한 질적 연구이며(Saarikallio & Erkkilä, 2007) 

척도의 문항들도 청소년들의 인터뷰 자료에 포

함된 어휘와 표현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본 연

구의 대상이 주로 십대 후반에서 이십대 초반의

학부생이라는 점은 문제되지 않지만, 음악을 이

용한 자기 조절이 전 연령대에서 일어나는 현상

이며 나이가 듦에 따라 음악의 영향력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개인적인 삶의 경험과 음악적

경험 사이의 연결이 강화된다는 점에 근거했을

때(Saarikallio, 2010), 청소년기와 초기 청년기 이

외의 연령대에서 일어나는 음악을 통한 기분조

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 따

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타당화한 음

악 사용 기분조절 척도를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

으로 실시하여 교차타당도를 확보하고 나아가

다양한 연령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연령대

에 적합하도록 문항을 수정하는 과정도 고려해

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연령 이외의 다양한 인

구학적 배경과 음악에 대한 친숙성, 전문성 등

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척도 점수에서 어

떠한 차이가 나타나는 지 살피는 것도 척도의

타당화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후속 연구가 될

것이다.

둘째, 음악 사용 기분조절 척도는 다양한 음

악 활동 중에서도 음악 감상에만 초점을 둔 척

도이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음악적 활동은 음악 감상이지만, 감상

활동 이외에도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

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고 작곡을 하는 등 청소

년이 경험하는 음악적 활동은 다양한 것으로 나

타났다(Saarikallio & Erkkilä, 2007). 원 척도가 음

악 감상을 주축으로 개발된 이유는 음악 감상이

모든 기분조절 방략에서 수반되는 대표적인 음

악 활동이었기 때문이지만(Saarikallio & Erkkilä, 

2007), 음악 감상 이외의 다른 음악 관련 활동들

또한 기분조절 방략과 부분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셋째, 음악 사용 기분조절 척도의 수렴타당도

확인을 위해 일반적인 정서조절을 측정하는 척

도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음악 사용

기분조절 전체 점수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

타냈지만 하위 방략들과의 상관은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회복’은

부적 기분조절 기대, 재해석, 주의와 모두 유의

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낸 반면 ‘강렬한 느낌’은

재해석과만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오락’

은 부적 기분조절 기대와 주의와, ‘위로’는 주의

와만 정적상관을 보였다. ‘분출’은 어떤 준거변

인과도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

게 하위 방략들 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각

각의 방략을 사용하는 상황과 관련된 감정 상태

가 다르거나, 방략별로 감정이 활성화되는 과정

상 시점이 다르기 때문일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본 상관분석 결과

를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과정을 살피는 것

도 의미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수렴 및 변별타당도 확

인을 위해 소수의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만을 확

인하였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음악과 정서조절과

관련 있는 여러 변인 간의 관계를 더 탐색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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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인지적 재해석을 이용

한 정서조절 방략은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 상관

이 있다고 밝혀진 바 있고(Gross & John, 2003), 

정서에 적응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의 결핍이 우

울, 경계선 성격장애, 물질관련 장애, 섭식 장애, 

신체형 장애 등 다수의 정신 병리적 증상과

관련이 있을 만큼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은 심

리적, 신체적 건강과 연관이 있는데(Berking & 

Wupperman, 2012), 후속 연구에서 음악 사용 기

분조절이 심리적 안녕감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력을 확인함으로써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개인의 성격 특질이

나 음악교육 배경에 따라 음악을 사용해서 기분

을 조절하는 양상이 어떻게 차별적으로 나타나

는 지 확인하는 것 또한 의미 있는 후속 연구가

될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음악

과 정서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으나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음악 감상을 통해 기분

을 조절하는 양상에서의 개인차를 측정할 수 있

는 도구인 MMR을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하

였다는 의의가 있다. 개인의 특성에 따라 효과

적인 음악 감상 방략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실제로 기분을 유지하거나 변화시키는 데 적용

하는 일은 정서조절 분야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

다.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능력은 정신건강

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청소년기에 정서조절

능력과 정신건강 사이의 연관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원화, 이지영, 2011: 홍주현, 심은정, 

2013에서 재인용). 청소년기는 발달단계상 불안

정한 상태에 있고 감수성이 예민하며 강렬한 정

서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자

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워 부적절한 방식으

로 반응하기도 하며 사소한 자극에도 흥분하거

나 분노하는 등 강한 정서적 반응을 보이기 때

문에, 청소년기의 강한 정서반응을 적절히 조절

하는 능력은 그 어느 시기보다 생활 적응에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원화, 이지영, 2011). 

음악은 청소년기의 정서조절에서 효과적인 역할

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청소년기에 평균적

으로 총 10,000시간의 능동적인 음악 감상을 할

만큼 음악이 청소년의 삶에 밀접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Tarrant, North, & Hargreaves, 2000: 

Miranda, 2013에서 재인용). 음악이 정서조절과

같은 청소년 발달의 핵심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므로(Miranda, 2013), 개인의 특성에

따라 음악 감상을 사용하는 양상에서 어떠한 차

이점이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차이점이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따라서 음악 사용 기분조절 방략

을 청소년들의 기분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기분조절 훈련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

안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척도를 청소년과

초기 청년기의 학생들에게 실시하고 스스로에게

가장 효과적인 음악 감상 방식을 파악할 수 있

게 한 후 해당 방략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지

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돕는 프로그램을 제

공함으로써 이들이 보다 건강한 감정 상태를 유

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

적 요인분석을 모두 실시함으로써 척도의 요인

구조 확인을 보다 공고히 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만을 실시했던 원 척도 타당화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

타당화한 음악 사용 기분조절 척도가 앞으로

음악과 정서 연구 분야에서 기분조절 방략으로

서의 음악의 활용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수단

으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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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ation of the Music in Mood Regulation Scale

in Korean sample

Jung Yun Lee          Kyung Hwan Min           Minhee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validate the Korean Music in Mood Regulation Scale developed by Saarikallio(2012), which 

measures the differential use of mood regulatory strategies while listening to music. A survey was conducted in 

two separate groups of undergraduate students(N=252 and N=197) to validate the instrument.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ith sample A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ith sample B were conducted. The result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n sample A found evidence regarding six factor structure: revival, discharge, strong 

sensation, entertainment, diversion and solace. In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measurement model on 

sample B provided a 18 item scale for the Korean Music in Mood Regulation, showing adequate internal 

consistency and reliability. In addition, the correlation with other scales measuring general affect regulation was 

as expected. Specifically, Korean MMR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functions of music, negative mood 

regulation, reappraisal and attention, indicating convergent validity, while the correlation with suppression was 

insignifica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Korean Music in Mood Regulation scale is a reliable and valid 

instrument for measuring the use of different strategies related to music listening and mood regulation. The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ies are discussed.

Keywords : Music in Mood Regulation Scale(MMR), music, mood regulation, factor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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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15, Vol. 29, No. 1, 1-22



이정윤․민경환․김민희 / 음악 사용 기분조절 척도의 타당화

- 21 -

부 록

요인 번호 MMR문항

오락

(entertainment)

1
혼자 집에서 바쁘게 일할 때, 나는 배경 음악이 있는 것을 좋아한다.

(When I’m busy around the house and no one else is around, I like to have some music on the background.)

2
나는 외출할 때(예. 학교, 취미, 파티), 그에 알맞은 기분을 내기 위해 음악을 듣는다.

(When I’m going out (for example for school, hobbies, or a party), I listen to music to get myself in the right mood.)

3
나는 청소와 다른 집안일을 보다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음악을 듣는다.

(I listen to music to make cleaning and doing other housework more pleasant.)

4
나는 분위기를 보다 즐겁게 하기 위해서 대개 배경음악을 튼다.

(I usually put background music on to make the atmosphere more pleasant.)

회복

(revival)

5
나는 피로에 지쳤을 때 음악을 듣는 것으로 휴식을 취한다.

(When I'm tired out, I rest by listening to music.)

6
음악을 듣는 것은 내가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안 된다(R).

(Listening to music doesn’t help me to relax.)(R)

7
나는 힘든 하루를 보낸 후에 기운을 북돋기 위해서 음악을 듣는다.

(I listen to music to perk up after a rough day.)

8
나는 지쳤을 때 기운을 북돋기 위해서 음악을 듣는다.

(When I’m exhausted, I listen to music to perk up.)

9
나는 지쳤을 때 음악에서 새로운 활기를 얻는다.

(When I’m exhausted, I get new energy from music.)

10
나는 바쁜 하루 중, 숨 돌릴 틈을 갖기 위해 음악을 듣는다.

(I listen to music to get a breathing space in the middle of a busy day.)

11
음악을 듣는 것은 내가 휴식을 취하는 것을 돕는다.

(Listening to music helps me to relax)

강렬한 느낌

(strong sensation)

12
나의 영혼을 온전히 음악에 쏟는 것은 굉장한 느낌이다.

(I feel fantastic putting my soul fully into the music.)

13
음악은 내가 감명 깊은 경험을 하도록 해주었다.

(Music has offered me magnificent experiences.)

14
음악은 나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어준다.

(Music offers me unforgettable moments.)

15
음악은 내게 강렬한 정서적 경험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R).

(Music does not evoke strong emotional experiences in me.)(R)

16
나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음악을 듣고 싶다.

(I want to listen to music that evokes feelings in me.)

17
나는 온몸으로 음악을 느끼고 싶다.

(I want to feel the music in my whole body.)

18
나는 가끔 음악이 너무 좋다고 느껴져서 소름이 돋는다(좋은 의미로).

(Sometimes music feels so great that I get goose bumps(in a positive sense.))

주의전환

(diversion)

19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이 머리 속을 끊임없이 맴돌 때, 나는 그것을 잊기 위해 음악을 듣는다.

(When stressful thoughts keeps going round and round in my head, I start to listen to music to get them off my mind.)

20
나에게 음악은 걱정을 잊을 수 있는 방법이다.

(For me, music is a way to forget about my worries.)

MMR의 하위요인 별 원문항과 한국어로 번안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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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번호 MMR문항

주의전환

(diversion)

21
음악을 듣는 것은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을 차단하도록 도와준다.

(Listening to music helps to block out disturbing factors from my mind.)

22
나는 기분이 나쁠 때 즐거운, 음악 관련된 활동을 함으로써 기분이 좋아지도록 노력한다.

(When I feel bad, I try to get myself in a better mood by engaging in some nice, music-related activity.)

23
음악의 도움으로도 걱정을 잠시도 잊을 수 없다(R).

(I can’t push my worries aside with the help of music.)(R)

분출

(discharge)

24
화가 났을 때, 나는 내 분노를 표현하는 음악을 듣는 것으로 화를 분출한다.

(When I get angry, I give vent to my anger by listening to music that expresses my anger.)

25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느껴질 때, 나는 내 분노를 표현해주는 음악을 듣는다.

(When everything feels miserable, I start to listen to music that expresses these feelings.)

26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나는 내 분노를 표현해주는 음악을 듣는다.

(When I’m angry with someone, Ilisten to music that expresses my anger.)

27
나는 매우 화가 날 때, 분노를 표현하는 음악을 듣고 싶다.

(When I’m really angry, I feel like listening to some angry music.)

28
나는 화가 날 때, 분노를 표현하는 음악을 거의 듣지 않는다(R).

(When I’m angry, I almost never listen to angry music.)(R)

29
모든 것이 안 좋게 느껴질 때, 나의 나쁜 기분을 표현하는 음악을 듣는 것은 도움이 된다.

(When everything feels bad, it helps me to listen to music that expresses my bad feelings.)

정신활동

(mental work)

30
음악은 내가 힘든 경험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곤 했다.

(Music has helped me to work through hard experiences.)

31
음악은 내 안의 다양한 느낌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Music helps me to understand different feelings in myself.)

32
음악을 듣는 것은 나에게 일어났던 여러 일들을 상기시키고 그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Listening to music takes me back and gets me thinking about different things that have happened to me.)

33
음악은 내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생각하도록 영감을 준다.

(Music inspires me to think about important issues.)

34
무언가로 인해 속상할 때, 내 감정을 명확하게 해주는데 음악은 도움이 된다.

(When I’m distressed by something, music helps me to clarify my feelings.)

위로

(solace)

35
무언가 나를 괴롭게 할 때, 나는 음악에서 위안을 얻는다.

(When something is troubling me, I find solace in music.) 

36
나는 걱정에 휩싸였을 때 위안을 삼기 위해 음악을 듣는다.

(I listen to music to find solace when worries overwhelm me.)

37
슬플 때 음악을 드는 것은 내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R).

(Listening to music doesn’t comfort me in my sorrows.)(R)

38
모든 것이 안 좋게 느껴질 때 음악은 나를 이해하고 위로해준다.

(When everything feels bad, music understands and comforts me.)

39
음악은 내 걱정을 이해해주는 친구와도 같다.

(Music is like a friend who understands my worries.)

40
나는 슬플 때 음악을 들으면 위로가 된다.

(When I’m feeling sad, listening to music comforts me.)

주. R= 역문항

(계속)


